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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입산‘큰민어’명칭 바로 잡는다

- 2.16일부터 ‘큰민어’ 수입신고 시 ‘남방먹조기’병기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시중에서 ‘큰민어’로 불리는 ‘남방먹조기’가 ‘민어류’로

수입 신고되고 있어, 국내산 민어와의 유통혼란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으로 「’23년 관세청 수입물품 표준품명 개정안」에 수입산 활(活) ‘큰민어’를

추가하고 ‘남방먹조기’ 명칭을 병기한다고 밝혔다.

‘남방먹조기’는 ‘국산 민어’와 달리 옆줄을 따라 검은 반점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내산 민어가 최대 90cm 정도까지 성장하는 데 비해 남방

먹조기는 최대 2ｍ까지 성장한다. 남방먹조기는 주로 횟감용으로 중국에서

수입된다. 수입액은 연간 약 100만 불로 추산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입산 큰민어가 국산 민어와 혼동되지 않도록 표준품명에

수입산 큰민어를 추가했다. ‘표준품명’은 하나의 관세품목분류번호*(10단위)에

여러 품목이 함께 분류되어 수입 통계 관리가 어려운 경우, ‘세부 신고분류

번호(표준품명)’를 부여**하여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히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 모든 수출입 품목에 부여되는 10단위 숫자

   ** 10단위 관세품목분류번호 + 2단위 세부 신고분류번호

해수부는 그동안 유사 수입 어종의 명칭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소속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김현태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큰민어(남방먹조기) 사례와 같이



앞으로 수입 수산물이 국내 수산물과 혼동되지 않고 정확한 명칭으로 신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민어와 남방먹조기 비교

  * 사진1(민어) 출처: 한글그라픽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정보

    사진2(남방먹조기) 출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외수산생명특성자료집(2021)

구분 민어 큰민어(남방먹조기)

사진

분포 우리나라 서해/남해, 중국 동중국해 등

인도 태평양 주변 호주,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일본 등지에 서식하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은 모두 중국산

학명 - Miichthys miiuy - Argyrosomus japonicus

크기 및 

특징

- 몸길이 60-90cm로 길쭉함

- 부레에 여러 가닥으로 뻗어나가 나뭇
가지처럼 된 돌기가 있음

- 크고 갸름한 물고기로 2m까지 자랄 
수 있음

- 구리색 머리, 등은 갈녹색을 띤 은색, 
배는 흰색

- 측선 비늘을 따라 다수의 반점 있음


